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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대학교가 오는 29일 교내 콘서트홀에서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포스트 코로나시대, 

글로벌 변화와 중국의 미래' 학술회의를 진행한다. 

이 행사는 최근 코로나19가 중국과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치는 가운

데 각 분야별 향후 변화의 양상을 분석하고 이에 알맞은 새로운 한·중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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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신북방 협력의 해'로 삼은 것과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하기로 예정된 

만큼 한·중 관계 개선에 중요한 시기로 손꼽힌다. 

이 가운데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는 이번 학술 회의를 통해 신북방 정책의 핵심 국가 중 하나인 

중국과의 협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한다. 

행사는 총 3부로 나눠 진행, 서울 구로(을) 국회의원 당선자인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의 축사로 

시작된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정치적 대응과 사회관리체계의 변화 △중국의 스마트헬스케어 시장, 

에너지 및 전력의 변화 △글로벌 대변혁과 중국의 대응 등에 대한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윤경우 중국인문사회연구소장은 "이번 학술회의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자 대형 공간에서 최소

한의 참여자가 사회적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진행한다"며 "이러한 상황을 반

영해 모든 내용은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청와대 경제

보좌관 및 지역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정책자문기구이다. 윤 소장은 중국 관련 

전문가로서 위원으로 참여해 정부의 대(對)중국 정책을 자문하고 있다. 

송하늘 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주소
https://news.zum.com/articles/5969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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